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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대개혁위원회·정부
‘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’ 구성 합의

- 사개위·관계부처·생산자단체, 3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
- 국정과제 ‘사회대개혁위원회’ 활동성과 속속 현실화

□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(위원장 박석운, 이하 ‘사개위’)는 농림

축산식품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농산물 

보호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한 ‘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(이하 

‘민관협의체’)’를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.

 ㅇ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지난 3월 10일(화)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

공식 발표한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이다.

 ㅇ 사개위와 관계부처, 생산자단체는 약 3개월간 다섯 차례의 실무 간담회와 

한 차례의 검역 현장방문을 거쳐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입

농산물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는 데 합의하였다.

□ 이에 따라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협의체의 위원 구성, 

기능, 세부 안건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. 

 ㅇ 박석운 위원장은 “민관협의체를 통해 저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

농산물 가격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, 소비자 먹거리 안전 강화에도 

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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